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LG화학, 여수․나주공장 임금․단체교섭 타결

LG화학 장치부문(여수ㆍ나주 공장)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대형 사업장 중에서 2006년 처음으로 임금 

및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4월30일 발표했다.

LG화학 장치부문은 4월 초 교섭을 시작한지 20여일만에 기본급 2.1%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을 마무리

지었다.

임단협에는 임금인상 이외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포인트와 근속기념상, 단체정기보험 보장금액 등을 일부 

조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고유가 및 원화 강세에 따라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사

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IMF 이후 최저 임금 인상율에 합의했다”고 설명했다.

LG화학 장치부문은 5월3일 여수공장에서 김반석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체결식을 개최할 

계획이다. (서울=연합뉴스 김범수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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